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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ccupational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A total of 

302 physical therapis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participants were responded to a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to investigate occupational stress. We compared the occupational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according to the gender, employee type, medical facility, and the 

department. Occupational stres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gender. Overall, the physical 

therapist showed low occupational stress in this study. However, among the 7 items on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the ‘Job demand’ item score was higher than other item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ospital administrator needs to provide proper job demand and environment 

considering the level of the physical therapists in order to effective occupational stress management.

▸Key words: Occupational stress, Physical therapist, Employee type, Medical agency, Treatment field

[요   약]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성별, 고용형태, 의료기관 및 치료분야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조사하고 비교하고자 실시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을 활용하여 직무스트레

스를 비교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오직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고용형태, 의료기관 및 

치료분야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7항목 중

에서 직무요구에 대한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물리치

료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참고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리치료사들의 적절한 직무스트

레스 관리를 위해 적절한 직무요구와 직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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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발생되는 외부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종의 적응반응(adaption response)으로 직무

와 관련하여 조직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조직목표와 

개인 욕구간의 불균형으로 발생한다[1].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스

트레스를 어느 정도 지각하는지, 주위의 적절한 도움을 받

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대처하는지 등의 

여러 변인들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진

다[2]. 이러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

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의 결과는 달리 나타나게 된다.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련 종

사자들은 다양한 직종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에 맞게 유기

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직

종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다[3]. 특히, 환

자와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많은 물리치료사와 같은 직종

은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4]. 직무 스트레

스의 상승은 의료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업무수행 등을 

감소시켜 환자 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의료서비스

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5].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몇몇 연구를 살펴

보면 직무 스트레스는 일 평균 환자 수, 근무시간, 근골격

계 통증 등과 상관관계가 있었고[6], RO[7]의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직무 스트레스 증상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직무 스트레스 항목 중에서 직무자율성에 대한 직

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8].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

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 진료 분야에 따른 치료실 운영

을 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분야

와 그에 따른 전문적 치료부서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

와 같이 물리치료 분야가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물리치료사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긴장성을 요구하는 업무

로 인해 많은 신체적인 소모와 정신적인 집중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적 노력에 의해 관리될 수 있지

만 병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의 조직적인 지원이 병행된다

면 더욱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될 수 있다[9].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의 변인들 외에 근무기관이나 치료분야에 따

른 직무스트레스를 추가로 파악하여 물리치료사의 적절한 

전문 인력 관리 및 직무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들이 근무하는 근무기

관과 치료부서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비교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II. Preliminaries

국내 의료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여성, 나이가 적을수록, 미혼자, 음주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 비정규직, 낮은 연봉 및 근무기간 5년 

이하인 군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10]. 

직무 스트레스의 상승은 근육의 긴장과 같은 신체적 변화

를 야기하고[11], 직무만족, 동기부여 및 감정변화 등과 같

은 정신적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 직무 스트

레스의 적절한 관리조절은 조직몰입을 높이고 구성원에게 

순기능 작용을 통해 개인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13]. 그러므로 직무 스트레스와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인차원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I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subject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 대전지역 의원급 이상 의료기

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302명(남자 129명, 여

자 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설

문 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

였으며 연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제외 기준은 응답에 누

락이 있거나 설문 응답이후 연구에서 자발적으로 철회의

사를 밝힌 경우는 제외하였다.

2. Research Tool

1)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 측정은 Chang[14]등이 현

장 진단이 용이하도록 2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인 직무 스

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단축형은 기본형 8

개 직무 스트레스 영역 43문항 중에서 물리환경 영역을 제

외하고 직무요구(4문항), 직무자율성 결여(4문항), 직무불

안정(3문항), 관계갈등(2문항), 조직체계(4문항), 보상부적

절(3문항), 직장문화(4문항)으로 총 7개 영역 24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단축형 점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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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문항수)×100/(예상 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

•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각 7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7

공식에 의해 계산된 점수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단축형 

참고치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치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석하는데 대상 근로자의 실

제점수와 회사(또는 부서) 평균점수 및 전국 근로자의 4분

위수를 제시한 것으로 대상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

가 어떤 범위에 포함되는가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직무요구 항목 상위 25%는 직무요구 항목에

서 58.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직

무요구 항목에서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전국 근로자 중 직

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 25%에 해당한다는 걸 의미한다.

3. Data analysis method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서와 성별에 따른 직무스

트레스의 차이 비교를 위해 SPSS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정보는 빈도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고, 근무기관과 치료

분야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

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

로 설정하였다.

IV. Result

1. General Characteristics

본 연구 대상자 302명 중 남성은 129명(42.7%), 여성은 

173명(57.4%)이었고, 평균연령은 28.3세 이었다. 고용형

태는 정규직이 261명(86.4%), 비정규직이 41명(13.6%)이

었고 평균 근무기간은 73.9개월 이었다(Table 1).

Parameters
Male

(n=129)

Female

(n=173)

Total

(n=302)

Age 30.8±6.7 26.4±4.9 28.3±6.1

Clinical career 

(months)
73.9±77.5 55.1±56.2 63.2±66.7

Employ

Regular
112

(86.7%)

149

(86.1%)

261

(86.4%)

Irregular
17

(13.3%)

24

(13.9%)

41

(13.6%)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02)

2. A comparison of occupational stress in gender

성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7

개 항목 중에서 보상부적절과 직장문화 항목들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직무스트레스 점수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Parameters
Male

(n=78)

Female

(n=27)
p value

Job demand 50.1±16.9 52.5±14.9 .205

Insufficient job 

control
45.0±15.5 47.5±13.8 .146

Interpersonal 

conflict
36.0±15.9 34.6±12.7 .417

Job insecurity 46.9±15.3 46.6±12.4 .869

Organizational 

system
46.4±11.1 48.8±11.4 .061

Lack of reward* 41.9±13.8 46.1±14.6 .012

Occupational 

climate* 38.4±21.0 43.4±16.9 .027

Total score* 43.5±8.0 45.7±6.6 .015
*p<0.05

Table 2. Comparison of occupational stress between 

male and female

(N=302)

3. A comparison of occupational stres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employees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모든 항목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Parameters
Regular

(n=261)

Irregular

(n=41)
p value

Job demand 51.5±15.5 51.4±17.9 .979

Insufficient job 

control
46.5±14.8 46.3±13.4 .949

Interpersonal 

conflict
34.9±14.4 37.1±12.8 .315

Job insecurity 46.7±14.0 47.2±11.7 .815

Organizational 

system
48.3±11.3 44.7±11.1 .063

Lack of reward 44.8±14.2 41.5±15.9 .213

Occupational 

climate
40.7±18.9 45.1±18.8 .169

Total score 44.7±7.4 44.7±7.0 1
*p<0.05

Table 3. Comparison of occupational stres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employee

(N=302)

4. A comparison of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the medical facility

의료기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의료기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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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Facility Mean±SD F p value

Occupational 

stress

Clinic

(n=10)
43.9±5.8

.14 .867

Hospital

(n=209)
44.7±7.6

General 

hospital

(n=83)

45.1±7.3

*p<0.05

Table 4. Comparison of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medical agency type

(N=302)

5. A comparison of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the treatment field

치료분야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

과 각 치료분야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Parameters Field Mean±SD F p value

Occupational

stress

Neuro-adult

(n=186)
44.8±7.3

.15 .932

Pain control

(n=47)
45.1±7.8

Musculoske

letal

(n=32)

44.6±6.7

Neuro-child

(n=37)
44.1±7.6

*p<0.05

Table 5. Comparison of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the field of therapy

(N=302)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

상으로 성별, 고용형태, 근무기관 및 치료분야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고

용형태, 근무기관 및 치료분야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점수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직무스트

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스트레스 총점은 남자 물리치료사는 43.5, 여자 물리치료사

는 45.7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단축형 참고치 기준 하위 

50%이하(남성기준 42.5~48.4, 여성기준 44.5~50.0) 점수

를 획득하여 전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항목별 점수를 살펴보면 직무요구,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항목에서는 여자 물리치료사들이 남자 물

리치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보상

부적절과 직장문화 항목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특히, 7가지 항목 중에서 전체 대상자들에서 

직무요구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물리

치료사들에게 직무요구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직무요구는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

가, 책임감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는 물리치료사들이 

환자의 신체를 직접 대하면서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하는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용형

태, 의료기간의 종류와 치료부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

이에서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전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병원 경영자 또는 치료 관리자

들은 물리치료사들에게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직무스

트레스 항목을 고려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

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합한 직무범위와 직무한계를 제공하

여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을 조언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정지역

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 

28.3세와 평균 근무기간 73.9개월로 다양한 연령군과 근무

기간을 고려한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에는 폭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연

령군과 근무기간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을 통해 결과를 얻게 

된다면 통계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의 성격유형,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과 같

은 내부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나 근무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을 고려하여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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